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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다. 따라서 서울의 진원 분포와 단층면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한반도 

지진목록은 미소지진이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서울 및 수도권의 지진 

발생 분포와 단층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 S파 도달 

시각을 이용한 정합필터를 이용하여 수도권의 미소지진을 탐지하며 이를 

위해 이동식 관측망에 기록된 2018년 10월~2019년 9월의 지진동 파형을 

사용한다. 신호대잡음비를 높이기 위해 필터링한 지진동 파형은 P파와 S파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TA/LTA 결과에 따라 0 또는 1의 값을 

부여한다. 처리된 관측소별 파형과 경도 126.7~127.3°, 위도 37.3~37,9°를 

0.05° 간격으로 나눈 격자와 관측소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템플릿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며 이를 모든 격자에서 반복한다. 템플릿은 서울 및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STA/LTA 누적값을 고려하여 1초, 1km 간격으로 

제작하였다. 해당 시각의 상관계수가 가장 큰 격자의 값을 대표로 하며 

진원시를 1초 간격으로 반복 수행하여 연속적인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임계치를 넘는 경우 지진 후보로 선정한다. 지진 후보군은 육안 판별을 통해 

지진으로 판명되며 HYPOINVERSE를 사용해 지진 발생시각과 진원을 

확정한다. 


